
닛신보의 상품개발센터 - 불가능에 도전하는 신상품개발 거점 

 

닛신보의 상품개발센터는 “미아이(美合)” 염색가공공장 안에 있지만, 본사

의 섬유산업본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. 

이 상품개발센터는, 원래 1986년에 각 사업부서의 상품개발과로 출발하였

는데, 2000년에 분산되어 있던 개발체제를 일원화(一元化)함으로써, 기능을 크

게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의 체제로 개편되었다. 이 개발센터

는 수석연구원 3명, 방직그룹 5명, 가공그룹 6명, 판촉그룹 4명과 보조원 11

명 계 29명에 센터장까지 합하여 30명의 연구 스태프(staff)로 구성되어 있다. 

센터 내에는 방적에서 제직·편성·가공에 이르는 연구용 일괄설비를 모

두 갖추고 있다. 이 중에는 “공주(公主)”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45cm 폭의 초

소폭 특수제작 래피어(rapier) 직기도 들어 있다. 이 시직기(試織機)는 소요원

사만 준비되면, 빠르면 2일 후, 늦어야 1주일 만에는 견본직물을 제직하여 

고객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. 이 공주직기의 시직건수는, 경사의 교체만을 기

준으로 하면 월 평균 50점, 위사와 직물조직의 변화까지 가산하면 월 약 300

점에 이르고 있다. 

이 공주직기는 견본제직뿐만이 아니라, 2003년 봄에 닛신보가 발표한 

“SSP”를 발전시킨 면 100%의 완전 “노아이론 셔츠, 논케어(no-iron shirts, non-

care)”와 같이 섬유사업본부가 전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대형상품뿐만 아니라, 

고객마다의 요망을 받아들이는 소재개발이나, 고객에게 신상품을 제안하는 

등의 중요한 임무도 담당하고 있다. 닛신보의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

어패럴 메이커들이나 소매업자들은 수시로 이 센터를 방문하여 그 동안 닛

신보가 축적하고 있는 3만점의 견본과 데이터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상품

을 개발하고 있다. 



판촉그룹은 2002년 11월에 섬유사업본부장의 지시로 만들었으며, 새로 개

발된 소재의 판촉을 담당하고 있다.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

사원과 함께 고객에게 상품을 해설하기도 하고, 고객의 의견이나 평을 신상

품개발에 바로 참고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. 상품개발센터는 닛

신보의 신상품을 섬유시장의 무대 위로 올리는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맡고 

있다. 

 


